
  안녕하세요, 
  저희는 가정의 생명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병원의 
도움을 받았습니다. 정말 감사하게도 1차에 아기가 
찾아왔고, 이제 15주차 되어갑니다. 
  첫임신이라 모르는게 많지만, 자녀를 향한 하ㄴ님의 
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니 은혜입니다. 

[네팔-러수아 샤프루베시 교ㅎ]

  지난 편지에 러수아 땅의 네팔 아이들을 향한 비전을 
나누었습니다. 원래 러수아에서는 두 마을(띠므레 교ㅎ, 
샤프루베시 교ㅎ)에서 4역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, 
띠므레 마을이 기독교 반대가 커서 보안을 문제로 
보류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인도하심이 있었던 교ㅎ여서 
더욱 안타깝습니다. 그러나 하ㄴ님의 선하신 계획하
심을 신뢰하며, 아직 타이밍이 아니라면 잘 준비될 수 
있도록 하시고, 믿으ㅁ으로 뚫어야 하는 문제라면 
저희와 띠므레 교ㅎ 4역자들이 성령 안에서 한마음이 
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. 

  샤프루베시 교ㅎ에서는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
예ㅂ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. 



  3월에는 히말라야 네트워크에서 같이 기도모임하는 
선생님들께 비전을 나누었고, 저희까지 총 일곱 가정이 
러수아 4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. 4월에 방과후 
공부에 필요한 책상, 책꽂이를 만들어 보내고, 아이들의 
교육을 맡아주실 선생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
5월부터 아이들의 교육과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. 

 

 
  안타깝게도 네팔의 우기인 몬순이 6월부터 본격적
으로 시작되어 선생님들께서 러수아 방문이 당분간 
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받았습니다. 그동안은 교ㅎ 
목ㅅ님과 아이들 선생님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
받게 될 것 같고, 우기시즌이 끝나는 9월 말이나 10월에 
동역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일들을 
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 



[네팔-람자콧]

  카트만두에 교제하는 라지꾸마르 목ㅅ님이 계십니다. 
그레이스 바이블 성겨ㅇ학교를 운영하시면서 네팔 
그리ㅅ도인들이 말씀을 깊이 알고 4역할 수 있도록 
돕고 계시는데,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성경을 가르칠 
계획에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다음 편지에 다시 나누
겠습니다. 
  
  라지꾸마르 목ㅅ님 고향이 바로 람자콧인데, 이곳
에도 아이들이 교ㅎ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위해 
방과후 학교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
습니다. 이곳은 다른 선생님들께 동역 요청을 드리지 
않고, 러수아 4역을 열었던 멤버인 두 가정과 저희만 
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 

  람자콧은 카트만두에서 북서쪽으로 약 225km 떨
어진 곳에 있는 지역인데,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
자재비가 너무 비싸서 카트만두에서 책상과 부자재들을 
만들어 보냈습니다. 아쉽게도 선생님들께서 방문하려 
했지만, 가는 길에 산사태가 크게 나고 많은 비로 인해 
여러 길이 막혀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이곳 역시 
우기 시즌이 끝나면 방문을 하게 될듯 합니다. 



  다행히도 람자콧 방과후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
합니다. 32명이 매일 참석하고, 다른  학부모들이 찾아
와서 아이들을 가르쳐 달라고 한답니다. 람자콧 교ㅎ 
4역에 큰 힘이 된다고 하니 정말 기쁩니다. 



  러수아와 람자콧 4역을 위해 가르칠 선생님을 고용
하고 아이들의 간식비와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데 
매월 한 아이에게 오롯이 들어가는 재정이 러수아는 
10,000원, 람자콧은 15,000원입니다(행정/진행/이동
비용은 모두 저희가 따로 감당합니다). 
  지금은 약 55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고, 앞으로 더 
많은 아이들이 교ㅎ에 와서 복으ㅁ을 들을 수 있도록 
준비할 계획입니다. 
 

“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
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

곧 나를 영접함이니”
-마태복음 18장 5절-

  러수아와 람자콧 지역의 아이들이 교ㅎ에 오는 
기쁨이 있도록,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엇
보다 이 4역을 통해 어린이 예ㅂ가 세워지고 아직 믿지 
않는 아이들이 복으ㅁ에 마음이 열리길 기대합니다. 
  어려서부터 예ㅅ님을 알고 말씀을 들으며 자란 
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ㄴ님의 좋은 믿ㅇ의 군사로 
서기를, 함께 소망함으로 기도해 주시고, 동역해 주시길 
부탁드립니다. 

2022년 7월 신이삭, 함리브가 드립니다.


